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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통일에 대한 논의는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 

로 자리 잡아 왔다. 냉전시기의 종식을 맞이하며 남한과 북한은 서서

히 교류를 시작하여, 남한의 통일 교육도 ‘반공 교육’의 또 다른 이름

에서 벗어나 북한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통일 시대를 위한 어문 교육은 통일 한국 체제를 가장 앞당기는 수 

단임과 동시에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최후의 수단이다(김중신 

2014: 94). 국어교육에서도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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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현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통일 한국’, ‘통일 

시대’의 국어교육을 준비하고자 국어교육의 성격, 방향 등 정책적 관점

의 논의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이인제 2005, 홍종선 2009, 김중신 

2014). 이러한 논의들은 남한어와 북한어의 차이, 어문정책의 차이, 남

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의 목표를 분석하여 이들에 나타난 이질성을 극

복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1 )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북한어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교

육과정부터이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북한어 이해 교육은 

그다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2 )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등 현재 남한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개정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어 이해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통일

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3)

 

. 2011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어 교육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에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은 공통 교

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3학년군 <국어>에서,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

>와 <독서와 문법>에서 다루고 있다. 

1 )  이인제(1996 ), 서혁(1997 ), 최현섭(1999 ) 등 참조.

2 )  이에 대해서는 ‘ 장 1 .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서 다루기로 한다.

3 )  분석 교과서는 중학교 <국어>  14종, 고등학교 <국어 >  8종, 고등학교 <독

서와 문법>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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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1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북한어 이해 관련 성취 기준과 해설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중1-3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

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전략) 남북의 한글 맞춤법에서 차이점을 간

략히 알아보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

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국어

[문법]

(11) 국어의 변천을 이해

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전략) 국어의 미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

어 동질화 문제를 다루고 국어의 위상과 발

전 방향을 탐구하여 본다.

독서와 

문법

[국어

자료의 

탐구]

(28) 남북한 언어의 차이

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한

다.

남북 분단의 시대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

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북

한 언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통일에서 언어의 동질성

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국

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

으로는 남북한 언어가 표기법, 어휘, 문장, 

담화 차원에서 차이 나는 것을 탐구하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표 1>을 보면, 독립적인 성취 기준으로 북한어를 다루고 있는 과목

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뿐이고,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에서는 각각 어문규범과 국어 변천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8학년에 북한어 관련 성취 기준을 독립적으로 

배치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4 )5 )

4 )  김혜정(2013 : 156-157 )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북한어의 이해 관련 성취 기준

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5 )  2007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북한어 이해 관련 성취 기준과 해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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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에 대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방식에는 

교과서 개발자의 국어교육관, 교재관, 학습관, 학생관 등이 반영되어 교

육과정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단원 구성, 학습 내용 등이 달

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단원 구성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 배치하였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6)

   

교육과정 

소재
내용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8학년

[문법]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

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

하기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

악하기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고등학교

[문법]

(나) 국어의 미래

통일시대의 국어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

복 방안을 탐구한

다.

이 내용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언어가 음

운, 단어, 문장, 담화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

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

략)

이 내용은 ‘국어’ 8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

다.’를 심화한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 지도하

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조사하여 탐구하

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질성보다는 동질

성을 강조하여 지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자연스러운 통일방안을 탐구하

도록 지도한다.

6 )  제시 유형은 교과서 구성이 교과서마다 상이하여 논의 전개를 위해 편의상 

‘제재,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재’와 ‘학습활

동’은 소단원 단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원의 마무리’는 대단원 단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문법 영역의 특성상 개념 확인을 위한 ‘이해 활

동’으로 구성된 것도 ‘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단

원의 마무리에서는 내용을 요약한 것은 제외하고 ‘확장 학습, 심화 읽기’  등

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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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북한어 관련 내용의 단원 구성 배치

번호 구분7 ) 단원명

제시 유형

제재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 A -4
2. 우리말의 신호등

(1) 국어 생활의 약속

2 B-3

3. 바른 말, 바른 글

(1) 최소한의 약속

(2) 발음, 바름!

3 C -4
3.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

(2)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4 D -4
5. 바른 말, 바른 글쓰기

(1) 교양 있는 언어생활

5 E-4

4. 언어의 규범

(1)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3) 남북한의 언어

6 F-4
3. 국어와 함께라면 좋아

(1) 우리말 규범 이야기

7 G -3

5. 알고 쓰는 말과 글

(1)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 보고하는 글쓰기

8 H -3

3.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표기

(1)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9 I-4
3. 올바른 국어 생활

(2) 어문 규범

7 )  ‘X -0 ’에서 알파벳은 출판사를 대신한 것이고, 0은 ‘권’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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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58 )
3. 상황에 맞는 말

(2) 말과 글이 놓이는 자리

11 K -3

3. 음운 변동과 어문규범

(1) 음운의 변동

(2) 어문 규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 L-4

5. 올바른 언어생활

(1) 어문 규범의 이해와 활용

(2)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13 M -4
다양한 생각과 정확한 말

(2) 국어의 어문 규범

14 N -4
2. 바른 말, 다채로운 말

(1) 올바른 언어생활

총 13개 출판사의 14개 교과서에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

었는데, 이 가운데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제재와 학습활동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7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에

서는 제재로만 제시한 교과서가 1종, 학습 활동에 제시한 교과서가 4

종, 단원의 마무리에 제시한 교과서가 2종이다. 북한어 관련 내용에 대

한 이와 같은 교과서 단원 배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남한

의 ‘어문 규범’에 대한 원리와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파악하고, 남한과 

북한의 한글맞춤법에서의 차이,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 등은 부

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은 소단원명에 

북한어가 포함된 교과서가 1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의 북한어 이해 내용에 대한 단원 구성 체제에서

의 배치도 중학교 <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8 )  J- 5는 어문규범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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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등학교 <국어 >의 북한어 관련 내용의 단원 구성 배치

번호 구분 단원명

제시 유형

제재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 A
3. 우리말과 글의 어제와 오늘

(1) 우리말이 걸어온 길

2 B
4. 국어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 국어의 변천과 미래

3 C
3. 우리말 우리글

(1) 국어의 변천

4 D
2. 우리말이 걸어온 길

(3) 하나 된 언어, 하나 된 민족

5 E
3. 우리말과 글이 빛나려면

(1) 우리말의 역사

6 F

3. 국어의 발자취를 따라서

(1) 국어가 걸어온 길

(2) 한글의 제자 원리

7 G
2. 우리말과 글이 걸어온 길

(2) 국어의 역사

8 H

4. 우리말이 걸어온 길

(1) 한글의 제자 원리와 특성

(2) 우리말의 변천

9 I
2.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 국어의 역사와 미래

10 J
3. 우리말과 우리글

(2) 국어의 변천과 발전

11 K
4. 우리말이 걸어온 길

(1)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고등학교 <국어 >에서는 북한어 이해 내용을 제재와 학습활동에 함

께 배치한 교과서가 전체 11종 가운데 6종이고 나머지 5종은 학습활동

과 단원의 마무리에서 다루고 있어 중학교 <국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미래 국어의 모습을 한국어의 세계화, 국어 정

보화와 더불어 통일 이후 겪게 될 남북한 언어 문제로 범주화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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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단원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주로 우리말의 ‘역

사, 변천, 미래, 발전’ 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일하게 ‘하나 된 언어, 

하나 된 민족’만이 남북한 언어를 제재로 하며 단원명에서도 이를 드러

내고 있다. 그러나 제재로 북한어 이해 내용이 다루어질 경우에도 북한

어에 대한 내용은 국어의 미래 중 한두 단락을 차지하는 정도로 그쳐 

역시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에 비해 문법의 심화 과목인 <독

서와 문법>에서는 북한어 이해와 관련한 내용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표 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북한어 관련 내용의 단원 구성 배치

번호 구분 단원명

제시 유형

제재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

1 A

2. 국어자료의 탐구

(1) 국어 자료와 국어의 변천 양상

(2) 한글만 쓰는 누리

(3) 남북한의 언어

(4) 한국어의 오늘과 내일

2 B
3. 국어의 위상과 발전

(2) 통일 시대의 국어

3 C
2. 언어 공동체와 독서

(1) 통일 시대의 우리말

4 D
5. 국어의 역사

(2) 통일 시대의 국어

5 E

2. 국어 자료의 탐구

(1) 국어가 걸어온 길

(2) 국어의 수난과 발전

(3) 남북한의 언어

(4) 세계 속의 한국어

6 F
2. 국어 자료의 탐구

(2) 국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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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듯이 총 6종의 교과서 모두 북한어 내용을 제재로 담

고 있으며, 소단원명에서도 ‘남북한, 통일’ 등을 명시하여 북한어 이해

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2011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를 검토한 결과, 

국어과에서 북한어 이해 관련 내용은, 중학교 때 비로소 학습하기 시작

하여 고등학교 시기에는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어교육 내에서 

그다지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9)  이러한 

인식은 공통 교육과정에서 북한어 이해를 목표로 하는 단원의 부재, 한

두 개의 학습활동으로 북한어 이해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 등에

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

남한의 국어과에서는 제5차부터 국어 교과서가 아닌 문법 교과서에

서 북한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양과 내용이 미약하였고, 제6차 

9 )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인식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게 된 ‘청

소년의 바른 언어생활’과 관련한 교육 내용의 배치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1- 2학년군 ‘(8 )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 초등학교 5-6학년군 ‘(9 )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 중학교 1-3학년군 

‘(10 )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

다.(해설 중 ’아울러 일상 화법에서부터 차별적 표현이나 비속어 표현을 삼

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고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 ’, 국어 (화법) 

‘(3 )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

하는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통교육

과정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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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부터 비로소 북한어를 국어과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하

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북한어와 관

련하는 단원이나 내용이 다 빠져, 통일 교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홍종선 2009: 43). 이후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독

립된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또다시 

‘어문규정이나 국어의 변천’을 학습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정

도로 축소되고 만다(김혜정 2013: 156).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북한어에 대한 교육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어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어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강보선(2004:  

17)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1 )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는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언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태도 형성

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의 목표는 언어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언어(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국어과’ 교육목표와 ‘독서와 문법’ 교육목표에서 바와 같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도 문법 지식을 형성하는 인지적 영역,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 정의적 영역, 언어 행동에서 나아가 언어문화까지 형

성하는 행동적 영역에서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2 ) 2011개정 ‘국어과’ 교육목표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

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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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기른다.

(3 ) 2011개정 ‘독서와 문법’의 교육목표

  가. 독서와 언어의 본질을 사회문화적 소통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

적으로 이해한다.

  나. 국어 현상을 탐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며 비판적ㆍ창의적 문

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

며 사회적 공동체의 독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라. 독서와 문법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 현상을 성찰하며 국어 문

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른다.

북한어 이해 교육을 통해 길러내려는 교육적 인간상은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지식만을 암기하는 ‘지식인’이나 그러한 지식을 실용적 국

면에 단순 활용할 줄 아는 ‘실용인’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어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언어 문제에 

대한 고찰과 탐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언어 사용 방식뿐만 아니

라 공동체의 언어 문제를 점검 및 반성할 줄 아는 학습자로서, 미래 국

어 문화의 발전 방향을 탐색할 줄 아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1 0)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

성이 통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북한어 이

해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한다. 민

족의 통일은 정치나 국토의 통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신

과 정서상으로 서로 이질감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는 문화

적인 통일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면이 많다. 한 민족의 문화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의 총량에는 언어가 중추가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한과 북한이 진정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 과정

1 0 )  이러한 목표 설정의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2008 )에서 해설한 2007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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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고(홍종선 2009:  36-37), 

이 점이 목표 설정에 뚜렷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제재와 활동의 구체적인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4 ) ㄱ.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

하다.(제재, 중학교 <국어>)  

   ㄴ. 언어의 통일을 통해 민주적인 결속을 다져야 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제재, 중학교 <국어>)

(5 ) ㄱ. 국어 규범과 관련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모둠에서 토의해 보자.(학습활동, 중학교 <국어>)

   ㄴ. 남북한 언어 차이 때문에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해

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학습

활동, 중학교 <국어>)

남한어와 북한어의 이질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왜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는 기술 태도는 막연하지만 당위성을 지닌 통일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의 이질화 극복

이 통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

년 통일의식조사”(통일교육협의회 2011)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6.9% (매우 16.8% , 대체

로 50/1% )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쟁 위협 등 불안

감에서 벗어남’(25 .5% ),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짐’(24 .3% ), ‘역사적

으로 한민족임’(21% ),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19 .3% ), ‘분단에 따른 비

용 절감’(12 .2% ) 순으로 응답하였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또

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

답은 줄어든 반면에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와 통일 한국의 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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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통일 

문제를 민족적 유대나 동포애와 같은 감성적 시각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인, 나아가 실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변종현 2012: 170).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볼 때 북한어 교육의 

목표에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한다.

또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는 북한어 및 북한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겪은 어려움

의 원인 중 높은 응답을 기록한 것은 ‘외래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41 .4% )’와 ‘북한 사투리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23 .0% )’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는, 표면적인 언어의 차이가 아닌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1 1) 북한의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지적 영역 이외에 반드시 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언

어의 통일 과정, 혹은 통일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예측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적극적 능력을 지닌 학습자를 길러야 함을 말한다. 이는 국

어과가 지닌 가치관 교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다.12 )

1 1 )  라임글로브,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통일부 2013 . 

1 2 )  최미숙 외(2012 :  22- 23 )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설명하였다. 

첫째, 국어과는 소통 교과이다. 기본 소양 교육의 일환인 개인적 소통 능

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문화의 창

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둘째, 국어과는 사고 교과이다.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언어를 더욱 정교하게 하도록 하며, 인지적 사고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하

며, 개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이다. 셋째, 국어

과는 가치관 교과이다. 언어가 담아내는 심미적, 문화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다각도로 경험하고, 인간 세계의 보편적이고 시의적인 가치 

갈등 양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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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서

이질성

동질성
표기/

규범
어휘 문장 담화 원인 문제점

해결

방안

국

어

A -4 3 2 2

B-3 1 1 1

C -4 1 2 2 2

D -4 1 1

2.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2011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북한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성취 기

준이 중학교 <국어>에서는 어문규범, 고등학교 <국어 >는 국어의 변

천을 다루며 제시되고 있고,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만 남북한 언

어의 차이점 이해와 동질성 회복 방안 탐구라는 내용의 성취 기준이 

단독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어 이해 교육의 주된 내용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 이해와 동질성 

회복 방안 탐구이다. 

이러한 성취 기준의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 

보면 현재 북한어 이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의 제재,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등에서 나온 북한어 이해 내

용을 크게 이질성에 대한 것과 동질성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고, 이질성

은 다시 ‘표기/규범, 어휘, 문장, 담화,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세

분화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13 ) 

<표 5> 교과서에 실린 북한어 이해 교육의 세부 내용

1 3 )  <표 5>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교과서의 제재,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 등

에서 출현한 세부 내용의 수이다. 제재에 규범의 차이, 어휘의 차이, 이질

성의 문제 등의 내용이 나왔다면 각각 1회 출현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발

음과 외래어표기법은 ‘표기/규범’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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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5 3 2 3

F-4 1 1 1

G -3 2 2 2

H -3 3 1 1

I-4 1 1 1 1 1

J-5 1 1

K -3 3 1 1

L-4 1 2 2 1 1

M -4 2 1

N -4 1 1 1 1 1

국어(소계) 25 15 0 1 9 4 17 2

국

어

A 1 1 1 1 1

B 1 2 2

C 1 1 2

D 1 4 2 1 2

E 1 1 1 1

F 1

G 1 2 1

H 1 1 1

I 1 3 2

J 1 1

K 1 1 1 1

국어 (소계) 8 17 1 0 5 2 13 2

독

서

와

문

법

A 4 5 1 2 2 1 2 2

B 3 4 1 1 4 2 1

C 3 3 2 1 1 1 3 3

D 5 3 1 7

E 6 3 2 2 2 2

F 2 2 1 1 2 2

독서와문법(소계) 23 20 7 5 9 2 12 17

총합 56 52 8 6 23 8 4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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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보면, 우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

보다는 이질성에 대한 내용의 출현 빈도가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표기/

규범’과 ‘어휘’가 다른 세부 내용에 비해 높은 빈도로 다루어지고 있었

다. 해결 방안도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1 4 ) 위의 결과

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도 관련된 것으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서만 문장, 담화 차원의 이질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것은 “분단 상황

에서 남북한 언어가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차

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성취 기준 해설에 따른 것이다.1 5 )

한편, 남북한 언어는 동질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글에서 이미 

‘통역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방언 수준의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1 6) 그 근거로 남북한 언어는 음운 체계의 심각한 변화도 없고, 

문법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의 차이도 크지 않다는 점을 든다. 그리

고 어휘의 차이도 방언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만 있으면 

그 차이가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이인제 2005: 180). 

그러나 어문규범 중심의 현재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에서만 남북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남북한 언어의 이질

성과 동질성이 각각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 없이 표준어와 문화어의 

1 4 )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

세히 살펴보면, 제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피상적이고 학습활동은 학생

들이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열린 구조를 지니고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난이도로 느껴진다. 

1 5 )  북한어 이해 교육 내용이 이처럼 어문규범 중심인 이유는 성취 기준에 따

른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어학에서의 북한어 연구가 언어 정책, 

어문규범, 연구사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북한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홍윤표 2014 ).

1 6 )  교과서에 실린 ‘하나 된 언어, 하나 된 민족’(심재기) , ‘남북 언어의 이질화

와 그 극복 방안’ (남기심) 등의 글은 남북 언어 차이가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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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 차원에서 이질성만이 강조되고 있다. ‘다름의 인정’과 아직도 

‘같음의 확인’을 밝혀 이질성은 다양성으로 포용하고, 동질성은 민족정

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1 7) 

(6)과 (7)은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 다룬 교과서의 일부이다.

(6 ) 재미있는 것은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과 북한의 말 다듬기 운동이 

각각 독자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신기하게도 비

슷하게 되었다. 

                   남북이 똑같은 형태로 바꾸고 다듬은 말

감미( ) 단맛 게시판( ) 알림판

기수( ) 홀수 내피( ) 속껍질

괄호( ) 묶음표 상록수( ) 늘푸른나무   

                                            (제재, 고등학교 <국어Ⅱ>)  

(7 ) 문:  분단 이후 남북 말글이 서로 얼마나 달라졌나?

   답:  나는 남북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지만 

경상도, 전라도 사이의 방언적 차이에 불과하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이 각각 언어 순화 작업을 펼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어

휘와 어문규범 등에서 80퍼센트 정도 똑같다. 서로 상의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민족이 함께 써 

온 언어의 뿌리가 깊고 실제 언어생활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분단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 새로 들

어온 외래어, 같은 어휘를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 등이 있지만, 

이것이 사전 편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한겨레

신문 2005 . 2 . 24 . (학습활동,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

위의 내용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만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북한어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학교 <국어>에서부터 포함되어

야 한다. 아울러 남한어와 이질성을 보이는 북한어는 (7)에 밑줄 친 부

분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담화 층위에서의 이질성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고등학교 <독서와 

1 7 )  한양명(2007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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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 담화 

층위는 통일 이후 실제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층위이다. 현재 

통일 이후의 언어생활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남한에서 살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

한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다.18 ) 이들은 외래어와 한자

어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남한 사회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사 

표현, 요청 표현, 거절 표현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금현 2007:142). 남한어와 북한어

의 차이는 규범 외에 담화 층위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남한어와 북한

어의 화법 차이는 (8)의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 남한 사람들이 “나중에 연락할게,” “생각해 볼게”  해 놓고 연락도 없

고 그러면 아니 말 갖고 장난 치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

면 안 된다고 내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쁘고 배신감 느

끼죠. 이젠 좀 습관화되어 괜찮아요. (문00 , 30세, 여) (양수경 권순

희 2007에서 재인용)

남한과 북한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호간의 교류 없는 공간적 단

절, 서로 다른 정치 사회문화적 체제 속에서 지내왔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화법관, 남녀 화법과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간접적

으로 확인한 북한의 화법은 신중한 말 태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화법

관, 남녀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전통적 남녀 화법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간접화법, 인사 표현 등 화법에서의 차이

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1 9) 더욱이 의사소통에서는 발음 문법적인 

1 8 )  문금현(2005 , 2006 , 2009 ), 양수경 권순희(2007 ) 참조.

1 9 )  양수경 권순희(2007 : 469- 471 )에 의하면 새터민들은 확실하게 의사 표현

하는 것이 좀 더 정직하고 인간관계에서 좋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자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반면 남한 사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선) 161

차이로 인한 문제보다 화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훨씬 중대하다.20 )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필요 없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화법 차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양수경 권순희 

2007: 463). 이들 중 일부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해 어문규범의 통일을 위한 논의와 함께 

최근에는 남북한 표준화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임칠성(2009:  

38)에서는 ‘인사말, 호칭과 지칭 등의 차이는 내용으로 보자면 크게 중

요한 요소가 아니면서도 실은 만남 자체에 대한 내적 심리적 기제를 

형성하여 내용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화법의 표

준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주체사상에 의

해 규범화된 언어는 호칭어와 지칭어에서도 적용되어 실제 북한의 호

칭어와 지칭어의 실태는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 

(9 ) 북한에서 호칭과 지칭의 실태21 )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호칭･지칭을 사용치 않도록 

람들은 앞에서는 듣기 좋게 말하는데 뒤돌아서면 말이 달라진다고 보고하

였다. 완곡한 거절이나 의례적인 인사말 같은 간접 화법을 사용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때로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같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새터민의 직선적인 표현은 남한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

며 종종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화법 차이는 남한 

사람들에게 더욱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생

활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부드럽게 요청하고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명령

하는 투의 말을 쓴다면, 북한 사람이 무례하고 거칠다는 생각을 남한 사람

들은 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특성이 북한 화법 문화임을 인식한다면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한 갈등을 다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0 )  한국어교육에서도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문법적인 오류보다 화

용적인 오류에 덜 관대하고, 화용적인 오류는 자칫 개인에 대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이해영 2002: 52 ).

2 1 )  (9 )의 내용은 임칠성(2009 )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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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숙부, 숙모, 질녀, 춘부장, 할멈, 아가씨 등)

둘째, 주체사상은 가족관계 대신 집단적 관계를 조장하고, 주체사상에 입

각한 언어 규범은 집단 내 호칭에서 가족 관계의 호칭을 사용하도

록 하여 집단을 가족 관계의 확장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반장아

바이, 큰아버지(동네어른에게) , 세대주(남편에게) 등)

셋째, 사회적 호칭은 일정한 체계를 유지한다.(사회적 직급이나 지위에 

‘어른, 동무’를 붙여 이름말로 씀, 남한의 ‘-님’ 낡은 사회에서 쓰

이는 표현) 

넷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칭이 있다.(위대한 영도자 김

정일 동지)

호칭어와 지칭어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화법 요소

로 일상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문어를 중심으로 하는 어

문규범의 통일과 함께 실제 의사소통 장면에서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구어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어휘 차이에 대한 내용은 북한의 어휘에 대해 흥미성 위주로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소개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북한어

에 대해 단편적이고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북한의 언어와 문

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의 깊이를 더하여 통일 과정에 도움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통일이 되어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비교

적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차이나는 언어 표현을 조사 연구하여 이러한 

말에 대한 교육을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홍종선 2009: 46). 즉 통

일 후 국어의 발전적 방향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한어에 대한 반성적 태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의 형태

가 무엇이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 의사소통하는 상황은 발생

하며, 이때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언어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

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북한어만이 개조의 대상이 아니라 남한어 또

한 반성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한의 외래어 사용이

다. 고유어 중심의 북한어를 촌스럽다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남한의 

지나친 외래어 사용에 대해 되돌아보는 내용과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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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의 북한어 이해 대한 교육은 지식 습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고 올바른 국어 가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국어 사용

의 관점에서 북한어와 비교하여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 제안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해 현재 남한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북한어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선택과목 <국

어 >와 <독서와 문법>에서 다루어졌으며, 교과서 구성에서도 고등학

교 <독서와 문법>을 제외한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는 북

한어 관련 내용이 본문에 배치되는 비율이 분석대상 교과서의 절반에 그

치고 있어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분명한 교육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교육 내용에서도 어문규범과 어휘 차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향후 국어교육에서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지식 중심의 교육

보다는 통일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통일 후 국어의 바람직한 발전 방

향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

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에 단순히 언어에 초점을 둔 교육보다는 가치관, 태도 등

을 강조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도 통일 후 의사소통 상

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새터민 연구를 통해 

밝혀진 화법에서의 차이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을 위해 다음

의 내용을 제안한다. 먼저 통일 교육은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서 국어과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은 중학교에서 시작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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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은 저학년에 실시되

는데 국어과가 아닌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통합교

과인 주제 중심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

교과에서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대주제를 상이한 관점

에서 구현한 활동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

였다.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에 충실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생이 교

과 지식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 조직한 것이다.22 ) 

이 가운데 대주제 ‘우리나라’에는 소주제 ‘남북통일’이 있고, 각 교과별 

활동 주제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주제 체계23 )

대주제 소주제
교과별 활동 주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상징

전통문화

이웃나라

남북통일

우리나라의 상징 

알기

전통문화 소중히 

여기기

외국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 갖기

통일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우리나라 소개하기

전통문화 살펴보기

이웃나라 조사

발표하기

남북한에 대해 알
아보기

우리나라 상징 표

현하기

전통문화 체험하기

문화 알리미 놀이

하기

통일 전시회 열기

2 2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 361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26쪽

2 3 )  각 교과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 성취 기준 성취 기준 해설

바른 생활
통일을 위한 노력 알

아보기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사례

들을 알아본다.

슬기로운 

생활

남북한에 대해 알아

보기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즐거운 

생활
통일 전시회 열기

우리 주변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 모습이나 활동을 소재로 교실에서 가

능한 전람회를 연다.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선) 165

교과서로 구현된 성취 기준은 북한의 자연환경, 생활모습, 전통문화, 

학생들의 생활모습, 놀이 등을 소개하며 남한과 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어도 자연스럽게 노출

되어 언어를 따로 지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받아

들이도록 만들어졌다. 더불어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보기, 통일을 위

해 할 수 있는 일 등 북한에 대한 학습의 목표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은 이후 학교급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제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에게는 와 닿

지 않는 내용으로 인식된다. 독립된 수업 시간을 편성하되 통합 교과의 

성격으로 개발 운영하여 지금의 피상적인 통일교육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국어과 내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통일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독립된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 내용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북한어 이해 내용의 핵심이 선택과목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체

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어 이해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어

를 포함한 통일 교육은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과목에서 심도 있게 이

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계 전반에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분위기가 확산되어

야 한다. ‘북한 동포에게 편지쓰기, 북한 소식 신문 만들기, 북한말 변

화에 대한 글짓기 대회, 통일 기반 추진 사업명 아이디어 대회 등 북한

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2 4)

2 4 )  김혜정(2013 : 158 )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성취 기준 명기해야 한다, 교육계 전반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분위기를 확

산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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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고 진부한 것으로 들리는 통일을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이 결정된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와 매

우 다른 환경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남한과 북한이 통

일을 위해 합의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의 소통 수단인 ‘언어’

와 ‘언어’로 수행되는 교육은 매우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국어교육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북한어 이해 교육(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통일(Reunification), 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어문규범(Korean Language rules), 교육과정

(Curriculum), 교과서(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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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ritical R eview  on Education fo r Understanding of 

N orth K orean Language in  K orean Education

K im , Jung-sun

[Abstract]

T h is s tudy  rev iew s cu rr icu lum s and  tex tbooks u sed  in  educa tion  fo r  

unders tand ing  o f N orth  K orean  language cu rren tly  im p lem en ted  in  language  

educa tion  o f R epub lic o f K orea , o r  sim p ly  Sou th  K orea , in  p repara tion  o f 

reunification  of th e tw o Koreas. Presen tly , in the  education fo r understanding  

o f N orth  K orean  language , th e educa tion  fo r reun ifica tion  b eing  conducted  

based  on  in tegra ted  cu rricu lum  o f low  g rades o f e lem en ta ry  schoo ls is no t 

o rgan ical ly  connec ted  w ith  la te r educa tion  o f K orean  language . C on ten ts  

rega rd ing  N orth  K orean  language  a re  d ea lt w ith  in  ‘K orean  L anguage ’ in  

m idd le  schoo l and  e lectiv e  sub jects o f h igh  schoo l, ‘K o rean  L anguage II’ 

and  ‘R ead ing  and  G ram m ar’ and , in  term s o f com pos ition  o f tex tbooks, 

th e  ra te in  w h ich  con ten ts re la ted  to  N orth  K orean  language  a re in cluded  

in  th e  tex t o f ‘K orean  L anguage ’ in  m idd le  schoo l and  ‘K orean  L anguage  

II’ in  h igh  schoo l s tays  on ly  abou t ha lf  o f th e target tex tbooks ana lyzed , 

show ing that the im portance o f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 f N orth  K orean  

language  is not m uch  em phasized. In  addition , c lear educa tion goal w as no t 

e stablish ed  for  educa tion  fo r unders tand ing  o f N orth  K orean  language  and , 

in  educat ion  con ten ts , th e  fo cu s w as  m a in ly  on  language  ru les  and  th e  

d ifference o f vocabu la ries . 

Based on the review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al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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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r  understand ing  o f  N orth  K orean  language  in  such  a s w ay  that p roper  

p ercep tion  on  reun ific at ion  and  con struc tiv e a ttitudes  can  be  cu ltiva ted  

tow ard  th e direction of d esirable developm ent o f K orean  language educa tion  

after reunification ra th er than know ledge-focused  education on th e d if ference  

of language of th e tw o Koreas. Especially, as young generations have different 

id ea s and  percep tion s on  th e  n ecess ity  o f reun ifica tion , em phas is shou ld  b e  

p laced  m ore  on  valu es  and  attitude  than  on  sim p le  language  educa tion . 

B esid es, education con ten ts shou ld in clude w hat w ill b e p ractica lly n ecessary  

in  com m un ica tion  con tex t a fte r th e reun ifica tion , p rim e exam p le fo r w h ich  

w ou ld  b e  d iffe rence  o f sp eech  revea led  by  th e  study  on  ‘N ew  v illagers’ o r  

N orth  Korean  de fecto rs. L astly , lea rn ing  activ ities a lso  shou ld  be  sp ecifica lly  

o rgan ized  so  tha t studen ts can  understand  reun if ica tion  na tu ra 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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